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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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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13:00~13:10
개회사 -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환영사 - 남기곤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주 제
발 표

13:10~13:35
“산학연계 교육과 연구 활성화 왜 필요한가?”
- 김우승 총장 (한양대학교)

13:35~13:50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제도 및 정책” 
- 김선우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50~14:05
“대학과 하나 된 성장혁신 기업 사례”
- 김한주 대표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14:05~14:15 Coffee Break

토 론
14:15~15:05

지정토론 - 좌장 (남궁문 교수) 외 4명
- 남궁문 교수 (원광대학교)
- 임홍재 총장 (국민대학교)
- 이동훈 총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노영희 LINC+ 사업단장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 김동욱 LINC+ 사업단장 (충남대학교)

15:05~15:25 질의응답 - 온라인 패널

폐 회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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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 교육과 연구 활성화
왜 필요한가?”

김우승 총장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 총장
 - 대통령 위촉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연네트워크포럼 대표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책조정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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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aking on the thousands of dollars 
of student-loan debt that comes along with it —

Now prominent companies such as 

LinkedIn found many of today's hottest 
companies to work for do not require that 
employees have a college degree. After further 
analysis of the data, LinkedIn identified specific 
positions more likely to be filled by noncollege 
graduates, including electronic technicians, 
mechanical designers, and marketing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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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years from now, over one-third of skills (35%)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oday’s workforce will have 
changed.
By 2020,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have brought us advanced robotics and autonomous transpor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dvanced materials, biotechnology and genomics.
These developments will transform the way we live, and the way we work. Some jobs will disappear, others will 
grow and jobs that don’t even exist today will become commonplace. What is certain is that the future 
workforce will need to align its skillset to keep pace.
A new Forum report, The Future of Jobs, looks at the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uture.
The report asked chief human resources and strategy officers from leading global employers what the current 
shifts mean, specifically for employment, skills and recruitment across industries and ge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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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QS 세계대학평가 1위인 MIT 학부 졸업자의

87%가 왜 현장실습(internship)을 하도록 할까요?

사회(real world)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NC state

조지아텍

옥스퍼드

MIT

스탠포드 96.4

96.4

85.9

92

98

64.4

55.9

지표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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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부처 사업인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통한 캠퍼스 내 클러스터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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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ally generate support structures for different geometries in Stereoli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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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제도 및 정책” 

김선우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 중소기업심의회 전문위원
 - 한국창업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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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김 선 우

2020 산학협력 EXPO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제도 및 정책

How do UIC cope with the coronavirus crisis?

11 CCoovviidd--1199와와 디디지지털털 전전환환이이 가가져져온온 변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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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질서의 변화

Mega Trend의 변화

2
자료: 이장재(2020), 포스트 Covid-19 시대와 지역산업 연구개발 대응전략

 위험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3Source: https://boomers-daily.com/2020/06/05/infographics-the-new-normal-post-covid-19/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 홈루덴스 문화 확산, 온택트(on-tact) 문화 확산

• 환경및건강에대한관심증가:전기·자율주행차수요확대,디지털헬스케어부상,에코라이프촉진

• 디지털 전환 촉진 : 원격근무/비대면수업, 디지털금융 활성화, 자동화 확산, 무인화 진전

• 기업 R&D 전략의 변화: NIH 중심에서 Innovation Outpost, Community Anchor, U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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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의 변화

• (수요 증가) 의약품 및 건강, 텔레콤 등 신기술, 섬유 및 의류, 농업, 소비자 서비스

(수요 감소) 자본재, 수송장비(자동차/항공기), 전통적 소매, 건설, 호텔/레저/관광 등

• 기업이 받는 영향 :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 자금 시장 위축, 기업 구조조정

자료: EY Analysis, 산업연구원
4

 스타트업에 미친 영향

해외여행, O2O스타트업 타격 큼. 하지만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등 필수불가결한 생생활활서서비비스스 스스타타트트업업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임. 원격 업무, 원격 교육, 온라인 콘텐츠 등의 서비스도 상승 중

자료: 임정욱 (2020)

산업에서의 새로운 변화

22 시시대대변변화화와와 산산학학협협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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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 산학협력 강화될 것인가, 약화될 것인가

자료: 산학협력법 제2조
6

시대 변화와 산학협력

관

학 산

•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의 활동으로 정의됨

①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②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

③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④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과 기업의 협력활동 방향 (EU, 2018)

• (교육 및 인재양성) 대학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고, 재직자를 위한 평생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미래 잠재력을 갖추게 함.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 개선, 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온 힘을 기울임

• (연구개발 및 사업화) 대학은 기업의 장/단기적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을 혁신시키며, 기업은 고품질

연구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인프라 지원) 지역의 다양한 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설/장비 및 기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모든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

7

시대 변화와 산학협력

 전환시대에 적합한 산학협력의 방식, 제도 점검 (OECD, 2019)

•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플랫폼

• 대학과 산업 간 근접성

• 특화된 중개 조직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식의 공동 창출 구조

• 정책조합(policy mix)

•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방법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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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학협력의 미래 전략

현재 UIC

Scale-up 
UIC

New 
Paradigm 
UIC

*산업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둘러싼 빠른 기술변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이 압박으로 작용

*대학: 새로운 지식의 성장과 비용 상승, 과학분야의 위상 유지 등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부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

 코로나 시대 산학협력의 방향과 지속적 문제 해결의 방향

9

시대 변화와 산학협력

• 산학협력 모델의 진화 : 삼중나선, 나중나선, 오중나선

Mode III
Knowledge 
Production

Mode II
(Carayannis and Campbell, 2010)

(Gibbons et.al.,1994) ESG 추추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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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산학학협협력력 방방향향 및및 정정책책과과제제

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 새로운 가치사슬의 등장 등 산업지형의 변화는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존 수요의 대응형 산학협력이 선제적으로 미래 수요를 창출·공급하는 ‘능동형’ 산학협력으로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강화로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 육성에 총력

산학협력 방향

11

• 기업 연구개발활동이 비즈니스 환경과의 상호 작용, 제품개발 속도 향상을 위해 R(연구)과

D(개발)을 분리하는 현상이 가속화. 내부 연구개발 조직은 단기적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초점,

기업의 외부에 혁신 전초기지(innovation outpost) 마련에 따른 각종 활동의 내실화를 추구하

여 ‘성과중심’의 산학협력으로 변화 필요 >>> ‘기업가형 대학’으로 가속화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식의 공동 창출 구조 필요.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으로

수요자(사용자)의 니즈를 데이터화하여 문제해결하는 새로운 개방형 디지털 혁신공간 마련으로

‘플랫폼기반’ 산학협력 추진 >>>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및 ESG 지향 협력으로 진화

• 학령인구 감소, ‘반값 등록금’ 요구, 원격수업으로 등록금 환불, 비대면 강의로의 전환 비용 등

누적된 대학 재정 위기를 산학협력을 통해 극복하도록 기회 다양화 >>> 대학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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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산학협력으로 미래 인재양성

12

 (필요성)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 新기술을 접목하여 新산업으로 전환 → 新산업 분야에 대한 인

력수요 증가. but 전통산업에 기반한 대학 학과구조로는 대응에 한계

• 제조업의 경우 신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제조업으로 전환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개선방안)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비중 확대 및 기업 참여 강화

자료: 고혁진 외(2020), 신산업분야 제조창업 활성화 방안

• 각 대학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 신기술 교육 확대 및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강화하되 실질적인 산업체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필요성) 개방형 혁신이 중요한 시기로 산학협력 재정지원으로 최종수혜자까지 성과가 연계
되었는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지 점검 필요

• 산학협력은 사업의 수행 방식으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수 있으나 파트너 간의 상호호혜 없이는 지

속가능하기 어려움. 현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한 최종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성과중심의 산학협력 활동 강화

13

 (개선방안 1) 산학협력 성과지표 메뉴판 구축

 (개선방안 2) 활동 중심에서 결과, 산출 중심으로 평가 전환

<<  LLIINNCC++  결결과과중중심심의의성성과과분분석석제제안안>><<  산산학학협협력력성성과과지지표표메메뉴뉴판판((안안)) >>

자료: 남궁문 외(202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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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개방형 혁신 등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환경에서 과거 방식의 산학협력 추구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 초연결, 초스피드화 및 비대면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협력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

• 대학과 기업간, 과학과 시민사회간 전문가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 콜, 클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수요 발굴 및 공급자와 연계

‘e-산학협력시스템’ 구축

14

 (활용방안 1) 산학연협력 유형별 공동 수요조사 등 수요 발굴 플랫폼 구축

 (활용방안 2) 범부처 산학연협력 종합정보망 구축

• 근접성을 기반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산학연 간

공간적 또는 사이버 상 연계환경 조성 및 관련 정책

확대

• 산학협력의 계속적인 애로요인인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대학은 수요발굴의 창, 기업은 지식획득의 창으로 기능

• 산학협력이 가능한 사이버상 연계 환경 조성

자료: 문용식 (2019)

 (필요성) 다수의 재정지원 사업이 잘하는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대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역량은 부족해도 열심히 하려는 대학에 대한 전략적 지원 필요

•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10개)를 대상으로 수혜 대학 분석한 결과, 하나의 사업도 수행하지 못하는 대

학이 37.3%(66개)에 이르는 반면 3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이 26.6%(47개)

• 수혜 대상의 중복 관점에서 산학협력 지원대상의 선정 및 운영방식의 재조정 필요

기회 다양화로 대학의 양극화 해소

15

 (개선방안) 혁신 관점에서 수월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산학협력 지원 이외, 포용 관점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설계

<<  LLIINNCC++  뉴뉴딜딜((안안))>>

• LINC+를 10년째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학의 강점을 살린 특화 필요

자료: STEP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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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r 99%, Policy with 99% 

Sunwoo Kim
+82-44-287-2172
kimsw@stepi.re.kr
http://eship.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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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하나 된 
성장혁신 기업 사례”

김한주 대표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 (전) 유한양행 전략/사업/임상통계 담당 이사
 - (전) 미국 Eisai, Associate Director, Biostatistics
 - (전) 미국 Novartis, Sr. Principal Scientist, Bio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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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과하나된성장혁신기업사례

김한주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2020.12.07

혁신하는 산학협력, 시대에 변화를 더한 새로운 미래로

where INNOVATION sparks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모델
UNIDIRECTIONAL MODEL: 중견 제약사가 출구전략을 담당하는 고위험 산업구조

벤처 중견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

초기 기술·제품개발 신약후보물질 개발 중개연구·임상개발 임상개발및상업화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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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초기 기술·제품개발 신약후보물질 개발 중개연구·임상개발 임상개발및상업화

원스톱 바이오 생태계 모델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원스톱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3

미래사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
• 미래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학·벤처·제약사가 연결된 혁신 플랫폼

• 교육·연구·기술개발·지적재산·사업화 원스톱 산학융합 플랫폼

• 국가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플랫폼

Connectivity

Network Space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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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NSS,,  aa  SSiiggnniiffiiccaanntt  UUnnmmeett  NNeeeedd””

NEURO-GENETIC DISEASE
> 2,000 Types

ALZHEIMER’S DISEASE 
WITH DEMENTIA

> 50 Million Patients 

> $1 Trillion
ANNUAL BURDEN ON

HEALTHCARE SYSTEMS 
WORLD-WIDE

0
DISEASE-MODIFYING 

DRUGS

> $137 Billion
CNS DRUGS
GLOBAL MARKET BY 2025

Solving problems with a “SOCIETAL IMPACT”

1 Mabs. 2018 Feb-Mar; 10(2): 304–314.
2 Human Mutation. 2012 Sep;33(9):1311-4.

99.9% of antibodies can NOT cross 
the blood brain barrier1

> 2,000 Neurogenetic Diseases2

Beyond the Blood Brain Barrier

KEY UNMET NEEDS:

1. Delivery of a therapeutic antibody 

2. System delivery of gene therapeutics into the brain

RNA Therapeutics

Therapeutic Antibodies
99.9%

INSIDE THE BRAINOUTSIDE THE BRAIN
Solving problems with a “SOCIETAL IMPACT”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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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아임뉴런
연구소

+
융복합 산학
연구·교육 공간

유한양행 + 아임뉴런 + 혁신벤처 + 학과

CNS R&BD Center @ SKKU Campus

CNS 연구센터 신축기념식 | 2020.09.23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7

8

where INNOVATION sparks

Integrated University-Enterprise Model
in Biotechnology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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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INTEGRATED UNIVERSITY-ENTERPRISE MODEL IN BIOTECHNOLOGY

Since its inception in April 2019, IMNEWRUN is the first university-enterprise integrated model in Korea to bridge the gap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IMNEWRUN envisions to incubate a sustainable ecosystem in biotechnology partnered with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We are
committed to advance cutting-edge research through disruptive innovation that will translate into novel therapeutics for patients.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9

Corporate History

• Incorporated in April 2019

• Total of 9 patents assigned from SKKU to IMNEWRUN in May 2019 (total of 4.3B KRW)

• 10B KRW seed round completed in July 2019 invested by YUHAN and Kingo Investment Partners

• Initiation of joint-development of 3 programs with YUHAN started in February 2020 (total of 53.7B KRW)

• CNS ecosystem master agreement signed among YUHAN, SKKU & IMNEWRUN in September 2020

• 10B KRW series A round completed in September 2020 invested by YUHAN and Kingo Investment Partners

• Completion of state-of-the-art centralized research lab & offices @ N Center in September 2020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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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1

1 

Han-Joo Kim, Ph.D. 
Chief Executive Officer 

Yongho Kim, Ph.D. 
VP, Group Leader 
Protein Design · Bioprocess 
Development · Chemistry 

Minha Suh, Ph.D. 
VP, Team Leader 
In Vivo Pharmacology 

Jaecheal Lee, Ph.D. 
VP, Team Leader 
Discovery Biology 

Associate Professor 
Advanced Institute of Nanotechnology 
Department of Nano Engineering, SKKU  

Professor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SKKU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Pharmacy, SKKU  

William DeGrado, Ph.D. 
Advisor, De Novo Protein Design 

Professor 
Pharmaceutical Chemistry 
School of Pharmacy 
Univ. of California San Francisco (UCSF) 

Young G. Shin, Ph.D. 
Advisor, Drug Metabolism & PK 

Professor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University (CNU) 

Drug developer & entrepreneur with 
successful track records in regulatory 
drug approvals and deal transactions  

Leadership & Scientific Advisors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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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grated R&D Model to Spark the INNOVATION 

• Strategy & Partnering 
• Protein Design 
• Medicinal Chemistry 
• Bioprocess Development 
• Discovery Biology 
• In Vivo Pharmacology 
• AI · Bioinformatics 

• Protein Design Lab 

• Drug Discovery Lab 

• AI & Genomics Lab 

Core Team (+40) 

University-Industry Partnership to 
Support Research Labs (+45)  

Partner with leading academic labs 

• Neuroscience & 
Physiology Lab 

산학협력 공동연구: 총 27억원 (2019.08.09~2021.08.08) 

산학장학생 선발: 총 12명 (2021.02 졸업 후 2명 입사예정)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3 

Partner with Leading Academic Institutes

• SKKU School of Pharmacy

• Center for Neuroscience 
Imaging Research, IBS

•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s & Technology (SAIHST)

Become open-innovation hub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 SKKU Advanced Institute of 
Nano Technology (SAINT)

where INNOVATION sparks

2020.09.09

2020.07.24

2020.08.04

2020.09.02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4

(성균나노융합원)

(성균관대학원약학대학)

(뇌과학이미징연구단)

(삼성융합의과학원)



68

2020 산학협력 포럼

IMNEWRUN @ 5th Floor, N Center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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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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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네트워크 CNS 연구개발

• 분야별 전문가로 집약된 연구
환경

• 환자 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 산학협력형 정부 대형 바이오
사업 추진

• 센터 내 최첨단 연구시설 구축

• 학과신설 및 분야별 우수한 교
수진 영입

• 교수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신
약개발 기초연구 선도

• 연구/교육/신약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축

• 소수정예 인재 육성

• 차세대 바이오텍 리더 양성

• 학생 창업 장려 및 지원

• 시장관점에서 기술개발

• 초기 기술단계부터 글로벌제
약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링

• CNS 파이프라인 창출

• 첨단기술 지식재산권 생성 및
기술이전

• 인큐베이팅 추진

• 스핀오프 창업

• 엑스턴 창업연구 지원

• 학생 창업 지원

• 제 2, 3의 아임뉴런 탄생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

글로벌 리더
양성

글로벌
사업화

혁신벤처
육성

글로벌 CNS 산학협력 플랫폼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모든 단계를 연결하는 원스톱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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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Neuroscience & Biotechnology

“환자와 시장중심의 융합”

“뇌과학과 기술의 융합”

Showcase for the integrated university-enterprise model to build “connected & destined campus experience”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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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NS ecosystem as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the integrated 
university-enterprise model to build “connected & destined campus 

experience” in student life, research, and entrepreneurship

CNS R&BD CENTER

유한·아임뉴런
연구소

+
융복합 산학
연구·교육 공간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21

“Bridge of Aspiration”
Direct Link of Dancers of the Royal Ballet School to the Royal Opera House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22https://www.wilkinsoneyre.com/projects/royal-ballet-school-bridge-of-a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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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kinsoneyre.com/projects/royal-ballet-school-bridge-of-aspiration 2020 산학협력 EXPO | 2020.12 | Page 23

뉴로·바이오테크놀로지
Neuroscience & Biotechnology Institute

글로벌제약사
Global Pharma

스타트업 허브
Biotech Startup Hub

유한양행
YUHAN

성균관대학교
SKKU

아임뉴런
IMNEWRUN

뇌질환 생태계
CNS Ecosystem

뉴로·바이오테크놀로지
Neuroscience & Biotechnology Institute

글로벌제약사
Global Pharma

스타트업 허브
Biotech Startup Hub

유한양행
YUHAN

성균관대학교
SKKU

아임뉴런
IMNEWRUN

뇌질환 생태계
CNS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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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남궁문 교수 / 원광대학교

임홍재 총장 / 국민대학교

이동훈 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영희 LINC+ 사업단장 / 건국대학교 (글로컬)

김동욱 LINC+ 사업단장 /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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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EXPO 『산학협력 포럼』 토론  방향

○ 산업체와 대학이 하나가 되어 산업체 및 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시스
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산학협력촉진관련법을 만들고 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을 설
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시작한지 어언 20여년의 세월이 되어 가고 있음

○ 이에, 산학협력의 지나온 세월은 되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로 향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따라서, “산학협력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산학협력 제
도 및 정책”, “기업의 산학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산학
협력 성과, 한계점 및 개선점, 산학협력의 미래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산학협력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토론하고자 함

○ 발제를 기반으로 한 토론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Ⅰ. 산학협력 성과
  - 대학에서 왜 산학협력이 필요한가?
  - 대학에서 산학협력의 우수사례는? 
  - 대학에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Ⅱ. 산학협력의 한계점 및 개선점(제안)
  -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에서의 한계점은?
  -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주류 문화로 정착하는데 있어서의 한계 및 이에 대한 대안은?
  -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업체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방향은?

Ⅲ. 미래를 선도하는 산학협력
  - 산학협력의 발전 방향성은?
  - 미래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의 혁신 방향 및 제언은?
 
○ 이러한 토론을 통해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상생성장하는 新산학협력 모형 창출에 

기여할 것 임

남궁문 교수 / 원광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15.3.~’19.2.)
 - 산학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립 총괄 (’18)
 - 산학협력 종합발전계획 수립 총괄 (’15)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13.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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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혁명이 가져온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국민대는 대학의 체질을 산학협력 중심
으로 개선하고 특성화, 자립화, 개방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결실로 국민대는 첫째, 
국내 산학협력의 모범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서 과학기술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연구 성과를 기업 현장으
로 많이 이전했다. 산학협력 수익 또한 전국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둘째, 학생창업 성과도 뛰어납니다. 앞서 언급된 대학평가에서 창업교육 비율과 창업지원 
및 성과 부문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12월 ‘국민*인의 도전과 사회
의 꿈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대학의 사명 아래 창업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
터 창업의 실행과 성장 및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 전 단계를 대학교육 안에서 실행할 수 있
는 실험실 창업 플랫폼인 ㈜국민대학교기술지주를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10개의 자회사 설립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의 초기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모태펀드 교
육 계정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20억원 이상의 대학창업펀드를 결성하여 창업교육과 투자의 
연계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분야에서 채용연계형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과 연계 운영하는 ‘친
환경 자율주행자동차 트랙’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특화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현업 엔지니어들이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LG이노텍, 만도 등 유수의 기업들
과 채용연계 산학장학생 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적 패러다임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사회가 요구
하는 인재상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대학 교육 시스템의 총
체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산학협력은 “필요”가 아닌 “필수”
가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
는 과정을 대학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산학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와 사
회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문제해결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과)/전공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통적 의미의 캠퍼스에 국한
되지 않은 기업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캠퍼스로 하는 물리적 경계가 없는 대학 중심의 
공유성장 생태계 조성은 산학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산산학학협협력력  EEXXPPOO  『『산산학학협협력력  포포럼럼』』  예예상상  질질문문

ⅠⅠ..  산산학학협협력력  성성과과

    --  대대학학에에서서  왜왜  산산학학협협력력이이  필필요요한한가가??

    --  대대학학에에서서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우우수수사사례례는는??  ((22~~33가가지지,,  간간단단한한  설설명명))

임홍재 총장 / 국민대학교
 - 국민대학교 총장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회장 (’19)
 - 국민대학교 LINC+ 사업단장 (’14~’18)
 - 삼성테크윈 중앙연구소 연구개발 기술자문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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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을 이공계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사회, 문화·예술콘텐츠,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산학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미디어, 
문화예술 및 디자인 분야 등 제한적인 분야에만 산학협력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용 분야도 (학문 분야별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업과의 산학협력보다는 무언가 가
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인접지역 또는 배후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상시적이고 지속
적인 산학협력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산업체의 성장동력 및 혁신역량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
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결합 또는 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 내에 미
니 산학연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거나 주변의 산업단지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이전
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기업의 문제에 대해 대학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원하지만 대학의 경우 기업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운영방식과 달리 시장지향적인 기업가적 
대학으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매년 이루어지는 정부의 산학협력 사업 평가에서 1년 단위의 연차평가를 단계평가
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LINC+사업의 경우 핵심성과지표(KPI)만 매년 보고하고, 정
성평가 보고서는 단계평가 때 제출하게 해서 대학이 1년 단위의 단기적 성과 창출이 아니
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산학
협력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수요자인 기업 관점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형 산학협력을 표방한 정부의 정책과 대학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산학협력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은 언제나 기업의 수요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기업들(특히, 스타트업
과 중소기업들)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인프라를 기업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결합 된 대학 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조
성이나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통해 대학이 기업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유성장 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  대대학학에에서서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가가장장  중중요요한한  성성공공요요인인은은??

ⅡⅡ..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한한계계점점  및및  개개선선점점((제제안안))

  --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대대학학에에서서의의  한한계계점점은은??

--  대대학학에에서서  산산학학협협력력이이  주주류류  문문화화로로  정정착착하하는는데데  있있어어서서의의  한한계계  및및  이이에에  대대

한한  대대안안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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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의 산학협력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제도적 혁신이나 인센티
브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문사회·예술계열에서 어떻게 산학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의 발굴과 공
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문사회·예술계열에서 어떻게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산학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은 아닌지
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LINC+사업 등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정책에 힘입어 이제는 기업도 산학협력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과 대학의 이
해의 차이가 큽니다. 이는 기업은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 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협력을 희망하고,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원천
기술 개발 또는 현장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기회 확대 등 산학연계 교육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 차이를 메꿔 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산학협력 모델 개발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
티브 마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게 세제 감면을 해 준
다거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선정 평가에서 가점
을 부여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의 체질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별 자체 산학협력 기반 조성
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정부 주도의 산학협력이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하
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대학의 자립화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 확대 및 다양화, 그
리고 이를 산학협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대학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익에서 탈피하여 산학협력 수익, 기술이전 수
입료, 공동장비운영수익, 학교기업 및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보유기술의 직·간접적인 사
업화에 나서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산학협력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인접지역 또는 배후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
수한 대학 캠퍼스에 창업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규제(예 : 건폐율, 용적률 등)를 완
화하고 정부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  산산학학협협력력  활활동동에에서서  산산업업체체의의  적적극극성성이이  다다소소  부부족족한한  이이유유와와  대대안안??

ⅢⅢ..  미미래래를를  선선도도하하는는  산산학학협협력력

    --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발발전전  방방향향성성은은??

  --  미미래래  산산학학협협력력  발발전전을을  위위한한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혁혁신신  방방향향  및및  제제언언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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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현장중심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 내에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현장밀
착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
어 인접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를 제2의 열린 캠퍼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를 캠퍼스 안으로 
끌어들여 밀착형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 산학협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학
협력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학의 생존을 위한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되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의 핵심 기능과 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를 강
화하고 통합 수 있는 대학혁신의 구조적 기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ⅣⅣ..  마마무무리리

  --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을을  위위한한  마마무무리리  말말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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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 이사
 - (사)한국도시철도학회 회장(’18)
 - (재)서울테크노파크 이사(’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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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과과와와  발발전전방방향향

토론자: 건국대학교 LINC+ 사업단장 노영희 

대학에 대한 산학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부가 대학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대학
은 산학협력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혁하기를 원하는가? 교육부와 대학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루려는 성과는 무엇이고, 이룬 성과는 무엇인가? 두 집단은 공감대를 형성하
고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산학협력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설
정하는데 기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
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3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
업(LINC+)사업이다. 2016년에 시작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계획의 발전방향은 크게 일자리 
확대,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의 저변 확산이며, 링크사업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산학협
력의 다양화, 산학협력의 개방화, 산학협력 친화형 전문대학 체제 구축이며, 이를 위한 중점추
진사항과 관련하여 그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1) 대학별 특화 ICC의 선택과 집중
먼저,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강화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기업

협업센터구축이며, 각 대학에서는 기업협력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산업
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 본다. 그러나 대학별로 너무 많은 ICC가 설치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학
별 한두 개의 특화 ICC로 집중화되는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일반전임의 산학협력활동지수를 핵심지표화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는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성과의 교수연구업적 대체 실질 적

용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적어도 링크사업을 수행하
는 대학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다만, 산학협력 친화형 인
사제도의 모델을 개발해서 많은 대학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중
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10년의 경력을 요구하여 위촉되는 
교수들이 대학에서 과거 경력을 살려서 기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연
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산업체 경력을 5년 정도로 줄여서 보다 이른 시기에 자신의 경
험을 대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학협력교수에 대한 대우는 
대학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어쩌면 대학의 체질변
화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전임교원이 산학협력활동에 참가
하는 비중을 늘려야 하고 이를 핵심평가지표로 넣는 것이 더 실효성 있고 의미 있을 것이라 
본다. 일반전임교원들의 산학협력활동은 교육부가 말하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인 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노영희 사업단장 / 건국대학교 (글로컬)
 - 건국대학교 LINC+ 사업단장
 -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 지식콘텐츠학회 학회장
 -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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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에서 현장연계 교과목 개설의 용이성 향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는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 교

육과정, 그리고 리빙랩종합설계 등의 교과목이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현장연계교과
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그러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 권익 및 실습 안전 확보문제는 지속적
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대학에서는 위 교과목의 이수를 필수교과목화 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각 학과별로 현장연계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들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대학 내 체계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마련을 통한 창업가능성 향상
창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정책은 대학 내 체계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마련을 통해 학

생들에게 다양한 창업 체험 기회 제공은 물론 창업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링크사업단은 학생과 교원의 창업을 예산, 프로세스, 공간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제도 자체를 포함하여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교원
이나 학생이 창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창
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5)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산학협력사업 지원 확대와 그 성공
산학협력발전방향으로 저변확산사업이 있다. 이는 학부-제조업 중심에서 대학원과 문화·예

술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로 산학협력을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INC와 LINC+가 
차이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방향은 매우 적절했다고 본다. 대학에는 이공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50% 이상이 인문사회예체능 관련 학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학과들은 산학
협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우리 대학은 70%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인데, 사실 LINC+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산학협력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역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과 대학의 가장 넓은 접점을 만드는 것은 이 분야이다. 예를 들
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마을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되고, 지역문화개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가 인문사회예체능이며, 지역은 이제  인문
사회예체능 학생들의 산학협력활동의 그라운드가 되었다. 또한 인문사회예체능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발굴되었고, 이로 인해 인문사회예체능 학생들의 취
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6) 산학협력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가 산학협력정보공유포털에 
산학협력정보공유포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학협력 활성화기본계획과 그 실행성과, 

LINC+를 포함한 각종 산학협력지원 사업들과 그 성과, 산학협력과 관련된 각종 학술활동 사
업과 그 성과, 각종 산학협력 사업의 우수사례들, 산학협력과 관련된 각종 정책 등을 한 곳에
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공유포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LINC+ 의 핵심지
표인 공동장비활용지표가 있는데, 혹시 각 대학의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특정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소장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 또한 LIN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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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성과 또한 엄청나다가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성과들을 한 눈
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성과가 모여야 하고, 홍보되어
야 하고, 그리고 벤치마킹이 되어야 한다.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축적해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인다. 

 
7) 산학협력의 기지가 되는 대학 캠퍼스
대학 캠퍼스를 미래 산업 집적기지로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 

캠퍼스에 국내외 기업 및 부설연구소나 대학발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대학을 산학협력 집적기
지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LINC+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들었다. 산학협력은 파자마 입고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기업이 내 안마당에 있어야 
가장 자연스럽게 협력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수사례로 단대 천안캠퍼스 
사례, 서강대, 한양대 에리카 사례가 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
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가, 대학, 지자체, 산업체가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8) 산학협력 우수모델의 확산과 적용
우리나라에 산학협력관련 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겠지만, 수많은 우수사례들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 모델들을 타 
대학에 적용하고 확산한 사례들이 좀 더 부각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 동안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는 거의 나왔을 것으로 보인
다. 이제는 그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좋고 대학이 산학협력 체질로 변해갈 수 있는 파급효
과가 가장 큰 우수모델을 부각시켜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산학협력지표를 대학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산학협력의 대학 내재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인사제도 개선, 산학관련 조직 및 인

력 확대, 재정자립화 등의 여러 가지가 언급될 수 있겠지만, 산학협력관련 지표가 대학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매우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된다. 왜 대
학평가와 산학협력평가가 차이를 보여야 하는가. 산학협력정책에서 추구하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평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대학의 살길을 산학협력에서 찾아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각종 산학협력지표의 급격한 상승에서 볼 수 있
다. 우리 건국대학교의 경우 LINC+ 사업전과 후의 산학협력 지표를 비교해 보면, 적게는 
150%, 많게는 300% 이상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아마도 LINC+ 사업을 수
행하는 모든 대학이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LINC+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지원규모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세계의 유수의 대학이 산학협력에서 대학의 살길을 찾았듯 우리나라도 
산학협력에서 대학의 미래 먹거리를 찾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수대학들의 
산학협력 실적이 다른 대학에 현실성 있게 적용 가능하도록 정책과 컨설팅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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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연대에서 길을 찾다

ㅇ 우리의 산학협력 모델은 지지역역산산업업을을  중중심심으로 발발전전해 왔습니다. 초초기기의의  

산산학학협협력력은 대학-기업과 단단순순한한  공공동동과과제제  수수행행이었으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

하고 실증화된 우우수수한한  기기술술의의  이이전전을 통해 초초석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에는 우수기술기반 창창업업

및및  다다양양한한  협협력력모모델델, 인인재재양양성성을 통해 새새로로운운  시시대대를 열고 있습니다. 즉, 경경

제제적적  가가치치  중중심심  또또는는  경경제제적적  가가치치  지지향향  모모델델이이  주주된된  산산학학협협력력의의  흐흐름름이었습

니다.

ㅇ 새새로로운운  도도약약을 위한 뉴뉴딜딜정정책책의 추진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디디지지털털, 그그린린,

사사회회안안전전망망 그리고 최근 추가된 지지역역균균형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

함에 있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포포용용과과  시시민민의의  참참여여”를를  포포괄괄하하는는  산산학학

협협력력  개개념념의의  도도입입이이  필필요요하하며며 이는 LINC+사업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일부 수용되었습니다.

ㅇ 기존의 산학협력 모델이 기기관관간간의의  경경쟁쟁을을  통통한한  성성장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공공동동의의  발발전전과과  상상생생의의  모모델델을 구상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

니다.

ㅇ 외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이제 중중앙앙정정부부의의

지지원원을 기반으로 지지역역대대학학은은  보보유유우우수수자자원원을을  활활용용하하여여  지지역역의의  컨컨트트롤롤타타워워  

역역할할을 해야 합니다.

ㅇ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에 대하여 실실증증화화  지지

원원을을  중중심심으로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다다양양한한  혁혁신신적적  제제도도를를  수수립립하하고고  운운영영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즉즉, 대대학학이이  경경제제적적  가가치치와와  사사회회문문화화적적  가가치치를를  융융합합하하여여  실실현현해해나나가가는는  새새

로로운운  형형태태의의  산산학학협협력력  모모델델의의  시시험험장장이이  되되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 이론 + 현장 +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

- 공유대학, 리빙랩, 기술사업화의 고도화, 취업-창업-창직을 하나로 엮는 

원스톱 프로그램

김동욱 사업단장 / 충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LINC+ 사업단장
 - 충남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 대전ICT융복합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 대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기획 TFT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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